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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지원

-‘개인택시 특별지원’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... 9월 초 지급 시작 -

□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매출이

감소한 개인택시기사 약 16.5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「코로나19 대응

개인택시 특별지원」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ㅇ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‘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’에

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,

* 택시운송업은 ‘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’ 지원대상 중 매출액 감소 10%～

20% 구간에 해당

-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(1인당 80만원)에

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, 재정당국 및 관계

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.

□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‘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’을

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,

ㅇ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

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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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

게시될 사업 공고(8월 넷째 주 예정)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.

□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

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”이라며,

ㅇ “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,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

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

방안을 마련하여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.“라고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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